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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스, 국내기업 31.1% 피해 현실화 
상공회의소, 국내기업 대응책 없이 관망 …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필요

사스(SARS)로 인해 국내기업의 31.1%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수출중심기업의 피해가 

큰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가 5월 2-6일 서울지역 제조기업 17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<사스가 기업경영

에 미치는 영향>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, 설문에 응한 151개 기업 중 31.1%가 현재 사스로 피해를 입고 있다

고 응답했으며,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 기업은 5.3%로 나타났다.

수출 중심기업은 45.6%가 피해가 있다고 응답해 23.5%를 기록한 내수중심기업보다 피해 정도가 더 큰 것으

로 나타났다.

사스로 인한 피해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, 개)

구  분 전  체
주요판로별

내수중심기업  수출중심기업     내수/수출

현재 없다 68.0 (104)       76.5 (52)       54.4 (31)       80.8 (21)

약간 있다 25.8  (39)       20.6 (14)       35.1 (20)       19.2  (5)

심각한 편이다 5.3   (8)        2.9  (2)       10.5  (6)        0.0  (0)

합  계 100.0 (151)      100.0 (68)      100.0 (57)      100.0 (26)

피해가 있다고 밝힌 국내기업 중 어느 부문의 피해가 있느냐는 질문에 49.0%가 수출감소를 꼽았으며, 해외

법인 피해와 내수침체가 각각 18.2%, 인력부족은 7.3%로 응답했다. 수출감소 지역은 중국이 50.0%로 가장 높

았으며 미국 19.4%, 동남아 16.7% 순으로 나타났다.

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사스 영향에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, 설문조사 

대상기업의 76.0%가 별다른 대응책 없이 관망중이며, 이미 마련돼 있다는 곳은 3.3%, 마련중인 곳은 20.7%로 

나타났다. 현재 피해가 있는 곳도 전체의 60.9%가 대응책 없이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대응책으로는 사스 위험지역의 생산시설 운영축소가 13.2%로 가장 많았고, 수출시장 다각화 및 비용절감 전

략이 각각 10.5%로 뒤를 이었다. 기타 대응책으로는 출장연기, 해외 출장자 및 파견자 귀국 조치 등을 꼽았다.

 사스대응책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, 개)

구  분 전  체
주요판로별

내수중심기업  수출중심기업 내수/수출

현재 없다 68.0 (104)       76.5 (52)        54.4 (31)       80.8 (21)

약간 있다 25.8  (39)       20.6 (14)        35.1 (20)       19.2  (5)

심각한 편이다 5.3   (8)        2.9  (2)        10.5  (6)        0.0  (0)

합  계 100.0 (151)      100.0 (68)       100.0 (57)      100.0 (26)

상공회의소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대내외의 갑작스런 불안요인,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

적절히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, 동시에 사스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및 내수 확대 지원

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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